
 
직무재설계가 아닌 지역방송 손절안, 즉각 철회하라

  철학도, 비전도 없다. 
  200페이지가 넘는 직무재설계안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찾을 수 없다. 대체 
어떤 부분에서 혁신을 느껴야 하며, 공영성 강화에 공감해야 할지 모르겠다. 특히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낸다.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온통 불을 질러놓더니, 수습은 고사하고 다시 기
름을 뿌린다.
  ‘필요시 외부화’, ‘외부 프리랜서 활용’, ‘외부화 확대’로 말장난 하지 말자. 
  사람 수 평균 내서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것이 고작 혁신이란 말인가. 
  외주화가 진정 직무재설계인가. 기가 찰 노릇이다.

수학의 정석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KBS의 조직과 인력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더하기 빼기 
수준이어서야 되겠는가? 수식부터 잘못됐다. 제작비와 총원산정은 항상 본사대비 마
이너스기준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모든 게 본사기준 공통적용이다. 채워주지 않아 비
어 있는 총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게 무슨 횡포인가? 지겹도록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만든다. 100-1 = 10-1 이란 말인가? 어디서 본 듯한 과거의 조직혁신안 바탕에 
어떤 수식을 적용한 것인가? 교재가 오래되었다면 바꿔라!

KBS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시범 사업 확대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나름의 성과를 내던 디지털콘텐츠 전담부서는 
졸지에 운영 중단 처지에 놓였다. 제작비가 없어 앵벌이로 지역을 먹여 살린 부서도 
더부살이 대상이다. 독립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겠다던 지역정책부서는 다시 과
거로 돌아가라 한다. 거꾸로 가는 시계를 과연 누가 본단 말인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음을 감사해야 하는가?
  차라리 솔직하게 애초에 의지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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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영끌’ 중이다.

  수신료현실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공영성을 강화하겠단다. 지역방송활성화도 필수적
이란다. 그러면서 정작 들고 나온 것이 논리적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 인력 
감축안인가. 직종, 직무를 막론하고 지역구성원들은 지금도 영혼까지 끌어 모아 현업
에 임하고 있다. 사람이 없어 휴가를 못가고, 보직자도 못 구한다. 신입사원 한 명 충
원하는 데 십 수 년이 걸린 곳도 허다하다. 없는 살림이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이미 
너나할 것 없이 총동원 되고 있다. 삭감이 아니라 당장의 충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했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이런 수준의 직무재설계 안을 내놓
았다면 무모한 짓이다.

  효율성, 비용절감, 선택과 집중.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지만 혁신추진부가 내놓은 안
은 참담한 수준이다. 지역조합원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도 정도껏이다. 
  수정 정도가 아니라 폐기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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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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